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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퓨를 업그례이드시키기 위만 기초 작업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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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휴를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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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:  별 수 있는 집국들

발신:  일상정치국 예감

추

여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여휴의 필요성을 다시 진진하게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

여휴는 정말 필요한 공간인가, 이에 대한 많은 여학우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 실태를

성 이 있 다 .

공간을 여학우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여학우들이 여휴를

있고 그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. 사실 여휴

교측에 현실적인 대학내 여학우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복지시설이.라는

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.

-츠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여휴를 사용하고 있는 여학우들에게 어떤 이유로 그 공간을 사용

하고 있으며  반대로 여휴의 필요성을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학우들에게는 왜 그 공간을

이용하지 않는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들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. 이러한 학

우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

논의하고 학교측에도 요구해

디딤돌 하나!

을 지 를

卜 터췌-l

나같은 경우 총여실이 주 생활공간이어서 별로 여휴를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. 다른 여학우

들도 동아리나 과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여휴를 자주 다니거나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

것 같다.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을 것 같다. 만약 여휴를 개선한다고 하더

라도 어느 정도로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.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시설의 상

황을 봤을 때, 개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. 그래도 요구해야겠지만 말이다.

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여휴에 대한 상에 대해 총여내부에서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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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우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고 그것이 일차적인 과정이지만 여휴의 시설개선이라는 문제를

차치하고 이 .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바꿔야 할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. 여휴라는 공

간이 휴게실이라는 의미만을 띄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휴게실의 기능도 제대로 하고 있

지 못한 상황이고 ‘여학우만을' 위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은

상황이다. 여휴의 현실적 문제점들이라면 시설의 낙후, 접근의 용이성도 들 수 있겠지만,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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립되어있고 그 공간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(수

다와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) 여휴를 정치적으로 바

라봤을 때 여휴라는 공간은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점에서 접근하는

것도 중요하다고 본다. 딱히 누구찰 위한 공간도 아니지만 모두를 위한 여학우들의 공간이

라는 여휴의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.

2. 여휴의 개선 방향

우선 우리가 학교측에 총여가 요구해나가야 하는 것들은 해나가야 할 것이다.

엄숙한 공문과 단호한 입장 견지. 여학생처나 학생처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로 요구에 대

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.

학우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상을 잡고 사업들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.

대학내 여성만의 공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

3. 구체적인 기획과 프로그램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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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휴에 대한 상이 잡힌다면 여휴를 알려내고 여학우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화될 수

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.

학교측과 여학생처에 여휴의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.

o ]
八 八

단대 학생회와 연계하여 단대의 상황에 맞게 여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토록 적극 나

선다. 이는 복지국장 회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내고 지지기반을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

본 다 .

여학우들에게 자신의 공간으로 여휴를 생각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 학우들을 모집하

고 ‘ 여휴 업그레이드 프로젝트’를 꾸린다.

지원(누구의)을 받아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여휴의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구와 시

설들을 마련한다. 가능성을 타진해봐야겠지만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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